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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다음 (ㄷ)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. (              )

4. 다음 (ㄹ)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. 
 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5. 다음 (ㅁ)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. (              )

니다. 쓰레기에 대한 틀에 박힌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. 인식과 전환이 필요합니다. 
소비사회와 성장사회로 상징되는 ㈁ 시스템을 각별히 주목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
니다. - 「책을 내면서」 중에서

핵심은 ‘㈂’입니다. 쓰레기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㈂입니다. ㈂란 
‘쓸만한 가치’를 뜻합니다. 결국, 어떤 사물이 쓸만한 가치가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쓰
레기가 된다는 얘기지요. 한데 이 ㈂라는 건 고정된 것일까요? 변하지 않는 걸까요?
- 「쓰레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」 중에서

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말끔히 치움으로써 마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환
상을 심어주었습니다. 기억할 것은, 이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기업과 자본
의 이해관계에 잘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. 가능한 한 상품을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아서 
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이지요. 즉, 쓰레기가 신속하고 효율
적으로 치워질수록 새로운 소비 욕구를 불어넣기가 쉬워진다는 얘깁니다. 이처럼 쓰레
기는 사실상 ㈃에 휘둘려 왔습니다. - 「쓰레기를 둘러싼 ‘불편한 진실」 중에서

‘사람들이 ㈄을 쓰면 부자가 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.’ 처음부터 ㈄ 광고 전략의 초점은 
이것이었습니다. 즉, 어떤 물건을 한 번만 쓰고도 버림으로써 예전 같으면 하인을 여럿 
거느린 부자들이나 누렸을 편리함과 안락함, 깨끗한 위생 등을 누구나 똑같이 즐길 수 
있다고 선전했다는 거지요. 그리고 이 판매 전략은 기가 막히게 잘 먹혀들었습니다. 지
금의 ‘㈄ 천국’은 여기서 비롯했습니다. - 「쓰레기를 둘러싼 ‘불편한 진실」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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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다음 (ㅂ)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. (              )

7. 다음 (ㅅ)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. (              )

8. 다음 (ㅇ)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. (              )

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은 ‘㈅’라는 개념을 내놓
았습니다. 이것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나 사회적 지
위를 남에게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. 소비로 부러움이나 
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지요. 아주 값비싼 이른바 ‘명품’을 사는 것이 ㈅의 대표적 
사례입니다. 베블런은 이런 ㈅를 위해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는 사람
이 많으며, 또한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포함해 모든 계층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
했습니다. ㈅가 돈 많은 소수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대 소비사회의 보편
적 특성이라는 얘기지요. 이 개념은 현대 소비문화의 특성을 날카롭게 포착했다는 점
에서 높이 평가받습니다. - 「왕이 되는 법」 중에서

주목할 것은 세 번째의 의도적(또는 계획적) ㈆입니다. 이것은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물건 
수명을 짧게 줄이거나 어떤 결함을 제품에 끼워 넣는 걸 뜻합니다. 프린터를 만들 때 
종이 인쇄 매수가 1만 8,000장이 넘으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마이크로칩을 
삽입하거나, 제품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장이 나도록 기계를 설계하는 것 등이 그
런 보기지요. 특히 컴퓨터, 휴대전화, 전자책 단말기, 태블릿 PC 등에서 이 전략이 널
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, 멀쩡한 전자제품임에도 수리 자체가 어려워서, 수
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, 제품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
서 등과 같은 이유로 그냥 버려지기 일쑤인 것이 우리 현실이지요. - 「빨리 버리는 게 

최고라니까」 중에서

중요한 것은 ㈇, 곧 쓰레기로 여겨지거나 취급당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
다는 점입니다. 불평등과 양극화가 깊어가면서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, 세계화 경제의 
차가운 이윤 논리 앞에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요. 그 탓에 특
정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‘쓰레기’가 될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
다. 자칫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㈇이 될 수 있고 이 냉혹한 시스템의 희생 제물이 
될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. - 「모든 사람이 쓰레기가 될 수 있다」 중에서














